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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음료란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모든 액체의 총칭을

말하며 생리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표

적 기호 식품이다(1, 2). 현재 음료시장은 수많은 건

강음료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나 새로운 제

품들이 끊임없이 출시되고 있다. 그 중에는 누에,

뽕나무, 참위, 호박, 생강, 진피 등 천연 식물재료의

약리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음료(3, 4), 약리 효과를

가진 생강의 항산화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하여 다양

한 가공 처리를 거쳐 생리활성을 높인 흑생강음료

(5), probiotics 미생물을 활용한 다양한 유산균음료

(6, 7),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숙취해소 음료(8), 카페

인 함량을 높인 에너지 드링크, 현대인에게 부족한

영양소 및 비타민을 함유한 비타민 음료, 피로회복

과 지방대사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식초음료 등 다

양한 원료와 가공방법을 통하여 국내 기능성 음료

들이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

특히 식초음료는 식초의 신맛은 줄이고 달콤한

과즙이나 올리고당 등을 첨가하여 물에 희석해 마

시기 편한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신맛

을 내는 초산성분을 비롯하여 유기산과 아미노산,

ester 및 각종 영양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식초 음료

를 섭취 할 때 체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노폐물

과 각종 산성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며, 운동

중에 섭취할 경우 갈색지방 조직에 지방을 억제해

주고 AMPK(AMP-actived protein kinase)를 활성시켜

지방세포의 지질합성을 감소시켜 혈중지질대사를

개선하여 심혈관질환,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9). 국내에 시판되는 식초음료는 백년동안, 홍초,

미초, 항아초 및 맛초 등의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으

며 식초의 슬로우 푸드와 지질 대사 활성화에 따른

다이어트 및 웰빙 이미지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마케팅되고 있다.

최근 소비문화는 생활수준 향상과 소득증가로 건

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건

강 지향적 요소는 외식산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선진

국형 음료시장으로 재편되어, 소비는 고품격 및 고

품질 제품에 대한 선호 추세가 정착한 상태일 뿐 아

니라, 소비자의 욕구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 편의,

맛을 추구하고 있다(10). 이는 과거에 탄산음료의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또는 앞으로

구입할 음료에서는 탄산음료가 아닌 로하스, 웰빙

등의 건강을 생각하는 차, 우유, 주스, 기능성음료

등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1). 현재 음

료 시장은 구매가 편리하고 양질의 영양소를 갖춘

음료들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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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식음료를 선택 시 영양적 균형, 공복

감 해소, 상품명, 건강, 광고, 가격, 갈증해소, 맛, 피

로회복 및 열량 등에 의해 구매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Moon(12)은 젊은 소비자층이 웰빙 차 음료

구입 시 맛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습관·친숙요인,

개인소비 지출액, 건강·경제성 요인, 규칙적·절제

웰빙지향 행동요인의 순서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Shin(10)은 음료 선택 결정요

인 중 웰빙 요소에서 여성이 남자보다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마케팅과 기능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학력이 높을수록 웰빙,

사회적, 마케팅, 기능적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높게 나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음

료시장은 수많은 음료들이 출시되고 있으나 소비자

들이 특정 음료 군을 선택하고 특정 브랜드를 소비

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경쟁이

치열한 건강음료 시장에서 마케터가 효과적인 마케

팅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음료

구매행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음료 구매와 소비의 결정요인을 조사

하여 식초음료의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식초 음료의 기능적 효능에 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조사 방법

식초 음료의 기능적 효능에 대하여 소비자의 표

본 구성에 따른 인지도 차이를 확인하고자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울산

광역시의 대형마트와 일반 할인매장의 20∼50대 소

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의 배포 및 수집은 2011년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대일 면접을 통해 이루

어 졌다.

응답자 특성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로는 남녀 각각 26.0%, 74.0%로 나타

났으며 결혼 여부는 기혼이 85.4%, 미혼이 14.6%으

로 현재 소비 계층이 결혼한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은 40대가 54.2%로 가장 많았으며, 30

대, 50대 이상, 30대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월수입

별로는 과반수 이상(69.8%)의 응답자가 250만원 이

하로 나타났으며 151∼250만원이 15.6%, 251∼300

만원이 14.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판매·

서비스직 39.6%로 가장 높았으며, 주부가 27.1%, 생

산직 10.4%, 사무직 9.4%, 전문직 6.2%, 자영업

6.2%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등학교졸업

63.5%, 대학교졸업(전문대) 33.3%, 3.2%가 중학교이

하졸업 및 대학원이상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

Ⅲ. 조 사 결 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식초 음료의 원료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식초

원료의 종류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식초

원료의 선호도는 성별, 수입,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결혼여부, 연령, 학력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초 음료로 만들어 지면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

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2>와 같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31.5%가 감식초 또는 석류식초, 23.3%가

매실식초를 선호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0.0%가 감식초, 27.8%가 현미식초 여성은 40.0%가

석류식초, 25.5%가 감식초, 매실식초로 조사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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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성별에 따른 5% 이내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

었다. 결혼 유무에 대해 살펴보면 기혼자는 29.7%가

감식초, 28.4%가 석류식초 미혼자의 경우는 55.6%

설문지 조사 방법.

조사대상 울산 지역 대형마트와 일반 할인 매장의 소비자 20 ∼ 50대

조사방법 1:1 면접을 통한 설문조사

표본크기 96명

조사기간 2011 년 11월 10일 ∼ 11월 30일

Table 1. 설문 응답자 특성.

변 수 빈도(N) 퍼센트(%)

성 별
남 25 26.0

여 71 74.0

결 혼
유 82 85.4

무 14 14.6

연 령

30이하 10 10.4

31~40이하 21 21.9

41~50이하 52 54.2

51이상 13 13.5

월 수 입

150만 이하 52 54.2

151~250만 이하 15 15.6

251~300만 이하 14 14.6

301~500만 이하 9 9.4

501만 이상 6 6.2

직 업

주부 26 27.1

사무직 9 9.4

전문직 6 6.2

판매∙서비스직 38 39.6

생산직 10 10.4

자영업 5 5.2

기타 2 2.1

학 력

중졸 이하 2 2.1

고졸 61 63.5

대졸 32 33.3

대학원졸 1 1.1

전 체 96 100

가 석류 식초 44.4%가 감식초로 나타났으며 결혼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는 75.0%가 석류 식초, 25.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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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선호하는 식초 원료

항 목
선호하는 식초 원료

Total X2-value
감 매실 현미 석류 사과

성
별

남 9(50.0) 3(16.7) 5(27.8) 1(5.6) 0(0.0) 18(100.0)
12.775

*

여 14(25.5) 14(25.5) 4(7.3) 22(40.0) 1(1.8) 55(100.0)

결
혼

유 19(29.7) 17(26.6) 9(14.1) 18(28.1) 1(1.6) 64(100.0)
6.227

무 4(44.4) 0(0.0) 0(0.0) 5(55.6) 0(0.0) 9(100.0)

연
령

30이하 2(25.0) 0(0.0) 0(0.0) 6(75.0) 0(0.0) 8(100.0)

17.878
31~40이하 6(50.0) 3(25.0) 1(8.3) 2(16.7) 0(0.0) 12(100.0)

41~50이하 10(23.3) 10(23.3) 7(16.3) 15(34.9) 1(2.3) 43(100.0)

51이상 5(50.0) 4(40.0) 1(10.0) 0(0.0) 0(0.0) 10(100.0)

수
입

150만 이하 7(18.4) 13(34.2) 1(2.6) 17(44.7) 0(0.0) 38(100.0)

39.876
**

151~250만 이하 8(66.7) 1(8.3) 1(8.3) 2(16.7) 0(0.0) 12(100.0)

251~300만 이하 6(60.0) 0(0.0) 3(30.0) 0(0.0) 1(10.0) 10(100.0)

301~500만 이하 2(22.2) 1(11.1) 3(33.3) 3(33.3) 0(0.0) 9(100.0)

501만 이상 0(0.0) 2(50.0) 1(25.0) 1(25.0) 0(0.0) 4(100.0)

직
업

주부 2(9.5) 9(42.9) 1(4.8) 9(42.9) 0(0.0) 21(100.0)

55.543
***

사무직 2(28.6) 1(14.3) 1(14.3) 3(42.9) 0(0.0) 7(100.0)

전문직 2(50.0) 1(25.0) 0(0.0) 1(25.0) 0(0.0) 4(100.0)

판매∙서비스 10(37.0) 6(22.2) 2(7.4) 9(33.3) 0(0.0) 27(100.0)

생산직 6(75.0) 0(0.0) 1(12.5) 1(12.5) 0(0.0) 8(100.0)

자영업 0(0.0) 0(0.0) 3(75.0) 0(0.0) 1(25.0) 4(100.0)

기타 1(50.0) 0(0.0) 1(50.0) 0(0.0) 0(0.0) 2(100.0)

학
력

중졸 이하 1(50.0) 0(0.0) 0(0.0) 1(50.0) 0(0.0) 2(100.0)

8.008
고졸 15(33.3) 9(20.0) 4(8.9) 16(35.6) 1(2.2) 45(100.0)

대졸 7(28.0) 8(32.0) 5(20.0) 5(20.0) 0(0.0) 25(100.0)

대학원졸 0(0.0) 0(0.0) 0(0.0) 1(100.0) 0(0.0) 1(100.0)

Total 23(31.5) 17(23.3) 9(12.3) 23(31.5) 1(1.4) 73(100.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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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식초로 30대는 50.0%가 감식초 25.0%가 매실식초

40대는 34.9%가 석류식초, 23.3%가 감식초와 매실

식초로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은 50.0%가 감식초

40.0%가 매실식초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유의

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월수입별로 살펴보

면 150만원 이하는 44.7%가 석류식초, 34.2%가 매

실식초 151∼250만원은 66.7%가 감식초 16.7%가 석

류식초, 251∼300만원은 60.0%가 감식초, 30.0%가

현미식초 301∼500만원은 33.3%가 현미식초와 석류

식초 22.2%가 감식초 501만원이상은 50.0%가 매실

식초 25.0%가 현미식초와 석류식초로 조사 되었으

며 월수입에 따른 1%이내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

내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주부는 42.9%가 매실식

초, 석류식초 9.5%가 감식초 사무직은 42.9%가 석

류식초 28.6가 감식초 전문직은 50.0%가 감식초

25.0%는 매실식초와 석류식초 판매 서비스직은

37.0% 감식초 33.3%가 석류식초 생산직은 75.0%가

감식초 12.5%가 현미식초와 석류식초 자영업은

75.0%가 현미식초 25.0%가 사과식초 순으로 나타났

으며 직업에 따라서 0.1%이내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이하 졸업

은 50.0%가 감식초, 석류식초 고등학교 졸업은

35.6%가 석류식초 33.3%가 감식초 대학교 졸업은

32.0%가 매실식초 28.0%가 감식초 대학원 이상은

100.0%가 석류식초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학력에 따

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식초음료 제

조시 소비자들은 기존의 현미식초나 사과식초 보다

는 감, 매실 및 석류와 같은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

식초가 음료로 제조된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식초 섭취 빈도

식초의 섭취빈도를 분석한 결과(표<3>), 식초의

섭취빈도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혼여부, 소득

수준, 직업, 학력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67.1%가 ‘1주

일 1회’ 섭취하였으며 15.1%가 ‘1일 1회’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0.0%

가 ‘1주일 1회’, 33.3%가 ‘2일 1회’ 여성은 72.7%가

‘1주일 1회’, 18.2%가 ‘1일 1회’ 섭취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10% 이내의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결혼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기혼자의

경우 65.6%가 ‘1주일 1회’, 17.2%가 ‘1일 1회’ 미혼

자의 경우 77.8%가 ‘1주일 1회’, 22.2%가 ‘2일 1회’

로 섭취하였으며 결혼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살 이하의 경우 62.5%가

‘1주일 1회’, 25.0%가 ‘1일 1회’, 30대는 58.3%가 ‘1

주일 1회’, 25.0%가 ‘2일 1회’, 40대는 72.1%가 ‘1주

일 1회’, 11.6%가 ‘1일 1회’ 및 ‘2일 1회’, 50대 이상

에서는 60.0%가 ‘1주일 1회’, 20.0%가 ‘1일 1회’로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월

수입에 따라 살펴보면 150만원 이하는 71.1%가 ‘1

주일 1회’, 18.4%가 ‘1일 1회’, 151∼250만원은

40.0%가 ‘1주일 1회’ 및 ‘2일 1회’가, 301∼500만원

은 55.6%가 ‘1주일 1회’, 22.2%가 ‘1일 1회’, 501만원

이상은 ‘1주일 1회’가 100.0%로 수입에 따른 유의적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주부는 71.4%가 ‘1주일 1회’,

14.3%가 ‘1일 1회’ 및 ‘2일 1회’, 사무직은 57.1%가

‘1주일 1회’, 28.6%가 ‘1일 1회’, 전문직은 75.0%가

‘1주일 1회’, 25.0%가 ‘2일 1회’, 판매·서비스직은

70.4%가 ‘1주일 1회’, 18.5%가 ‘1일 1회’, 생산직은

37.5%가 ‘2일 1회’, ‘1일 2회 이상’ 및 ‘1일 1회’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

력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은 68.9%가 ‘1주일

1회’, 13.3%가 ‘1일 1회’ 그리고 ‘2일 1회’, 대학졸업

은 64.0%가 ‘1주일 1회’, 16.0%가 ‘1일 1회’, ‘2일 1

회’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식초 음료의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23
Food Preservation and Processing Industry (Vol.12, No.1)

Table 3. 식초 섭취 빈도

항 목

섭취 횟수

Total X2-value1일 2회
이상

1일 1회 2일 1회 1주일 1회

성
별

남 2(11.1) 1(5.6) 6(33.3) 9(50.0) 18(100.0)
12.052

**

여 1(1.8) 10(18.2) 4(7.3) 40(72.7) 55(100.0)

결
혼

유 3(4.7) 11(17.2) 8(12.5) 42(65.6) 64(100.0)
2.687

무 0(0.0) 0(0.0) 2(22.2) 7(77.8) 9(100.0)

연
령

30이하 0(0.0) 2(25.0) 1(12.5) 5(62.5) 8(100.0)

4.499
31~40이하 0(0.0) 2(16.7) 3(25.0) 7(58.3) 12(100.0)

41~50이하 2(4.7) 5(11.6) 5(11.6) 31(72.1) 43(100.0)

51이상 1(10.0) 2(20.0) 1(10.0) 6(60.0) 10(100.0)

수
입

150만 이하 0(0.0) 7(18.4) 4(10.5) 27(71.1) 38(100.0)

14.179

151~250만 이하 1(8.3) 1(8.3) 1(8.3) 9(75.0) 12(100.0)

251~300만 이하 1(10.0) 1(10.0) 4(40.0) 4(40.0) 10(100.0)

301~500만 이하 1(11.1) 2(22.2) 1(11.1) 5(55.6) 9(100.0)

501만 이상 0(0.0) 0(0.0) 0(0.0) 4(100.0) 4(100.0)

직
업

주부 0(0.0) 3(14.3) 3(14.3) 15(71.4) 21(100.0)

21.29

사무직 0(0.0) 2(28.6) 1(14.3) 4(57.1) 7(100.0)

전문직 0(0.0) 0(0.0) 1(25.0) 3(75.0) 4(100.0)

판매∙서비스 1(3.7) 5(18.5) 2(7.4) 19(70.4) 27(100.0)

생산직 2(25.0) 1(12.5) 3(37.5) 2(25.0) 8(100.0)

자영업 0(0.0) 0(0.0) 0(0.0) 4(100.0) 4(100.0)

기타 0(0.0) 0(0.0) 0(0.0) 2(100.0) 2(100.0)

학
력

중졸 이하 0(0.0) 1(50.0) 0(0.0) 1(50.0) 2(100.0)

2.828
고졸 2(4.4) 6(13.3) 6(13.3) 31(68.9) 45(100.0)

대졸 1(4.0) 4(16.0) 4(16.0) 16(64.0) 25(100.0)

대학원졸 0(0.0) 0(0.0) 0(0.0) 1(100.0) 1(100.0)

합계 3(4.1) 11(15.1) 10(13.7) 49(67.1) 73(100.0)
*p<.05,

**p<.01,
***p<.001

식초 하루 섭취량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식초의 하루

적정 섭취량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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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의 하루 섭취량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은

<표 4>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72.6%가 30 ml,

20.5%가 60 ml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

Table 4. 식초의 하루 섭취량

항 목
섭취량

Total X
2
-value

30 ml 60 ml 100 ml 120 ml

성
별

남 14(77.8) 3(16.7) 1(5.6) 0(0.0) 18(100.0)
0.322

여 39(70.9) 12(21.8) 4(7.3) 0(0.0) 55(100.0)

결
혼

유 47(73.4) 13(20.3) 4(6.3) 0(0.0) 64(100.0)
0.336

무 6(66.7) 2(22.2) 1(11.1) 0(0.0) 9(100.0)

연
령

30이하 6(75.0) 1(12.5) 1(12.5) 0(0.0) 8(100.0)

6.592
31~40이하 9(75.0) 3(25.0) 0(0.0) 0(0.0) 12(100.0)

41~50이하 28(65.1) 11(25.6) 4(9.3) 0(0.0) 43(100.0)

51이상 10(100.0) 0(0.0) 0(0.0) 0(0.0) 10(100.0)

월수
입

150만 이하 26(68.4) 9(23.7) 3(7.9) 0(0.0) 38(100.0)

7.183

151~250만 이하 10(83.3) 2(16.7) 0(0.0) 0(0.0) 12(100.0)

251~300만 이하 8(80.0) 2(20.0) 0(0.0) 0(0.0) 10(100.0)

301~500만 이하 5(55.6) 2(22.2) 2(22.2) 0(0.0) 9(100.0)

501만 이상 4(100.0) 0(0.0) 0(0.0) 0(0.0) 4(100.0)

직
업

주부 14(66.7) 5(23.8) 2(9.5) 0(0.0) 21(100.0)

4.707

사무직 5(71.4) 1(14.3) 1(14.3) 0(0.0) 7(100.0)

전문직 4(100.0) 0(0.0) 0(0.0) 0(0.0) 4(100.0)

판매∙서비스 20(74.1) 6(22.2) 1(3.7) 0(0.0) 27(100.0)

생산직 5(62.5) 2(25.0) 1(12.5) 0(0.0) 8(100.0)

자영업 3(75.0) 1(25.0) 0(0.0) 0(0.0) 4(100.0)

기타 2(100.0) 0(0.0) 0(0.0) 0(0.0) 2(100.0)

학
력

중졸 이하 2(100.0) 0(0.0) 0(0.0) 0(0.0) 2(100.0)

1.892
고졸 31(68.9) 10(22.2) 4(8.9) 0(0.0) 45(100.0)

대졸 19(76.0) 5(20.0) 1(4.0) 0(0.0) 25(100.0)

대학원졸 1(100.0) 0(0.0) 0(0.0) 0(0.0) 1(100.0)

합계 53(72.6) 15(20.5) 5(6.8) 0(0.0) 73(100.0)
*p<.05,

**p<.01,
***p<.001

초 섭취량의 경우 성별, 결혼, 연령, 월수입, 직업 및

학력에 따른 유의 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 조사대상자와 같이 대부분의 소비자가 하루

30 ml을 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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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 음용방법의 선호도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식초의 음용방

법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Table 5. 식초 음용방법의 선호도

항 목

음용방법의 기호

Total X
2
-value물에

희석1)
그냥 마심

음식물
첨가

기타

성
별

남 12(66.7) 0(0.0) 6(33.3) 0(0.0) 18(100.0)
2.639

여 30(54.5) 4(7.3) 18(32.7) 3(5.5) 55(100.0)

결
혼

유 37(57.8) 4(6.3) 21(32.8) 2(3.1) 64(100.0)
1.795

무 5(55.6) 0(0.0) 3(33.3) 1(11.1) 9(100.0)

연
령

30이하 5(62..5) 0(0.0) 2(25.0) 1(12.5) 8(100.0)

8.329
31~40이하 9(75.0) 0(0.0) 3(25.0) 0(0.0) 12(100.0)

41~50이하 24(55.8) 4(9.3) 14(32.6) 1(2.3) 43(100.0)

51이상 4(40.0) 0(0.0) 5(50.0) 1(10.0) 10(100.0)

월
수
입

150만 이하 20(52.6) 2(5.3) 14(36.8) 2(5.3) 38(100.0)

9.132

151~250만 이하 8(66.7) 0(0.0) 3(25.0) 1(8.3) 12(100.0)

251~300만 이하 6(60.0) 0(0.0) 4(40.0) 0(0.0) 10(100.0)

301~500만 이하 5(55.6) 2(22.2) 2(22.2) 0(0.0) 9(100.0)

501만 이상 3(75.0) 0(0.0) 1(25.0) 0(0.0) 4(100.0)

직
업

주부 9(42.9) 1(4.8) 11(52.4) 0(0.0) 21(100.0)

19.829

사무직 6(85.7) 1(14.3) 0(0.0) 0(0.0) 7(100.0)

전문직 1(25.0) 0(0.0) 3(75.0) 0(0.0) 4(100.0)

판매∙서비스 15(55.6) 2(7.4) 7(25.9) 3(11.1) 27(100.0)

생산직 7(87.5) 0(0.0) 1(12.5) 0(0.0) 8(100.0)

자영업 3(75.0) 0(0.0) 1(25.0) 0(0.0) 4(100.0)

기타 1(50.0) 0(0.0) 1(50.0) 0(0.0) 2(100.0)

학
력

중졸 이하 1(50.0) 0(0.0) 1(50.0) 0(0.0) 2(100.0)

4.937
고졸 25(55.6) 1(2.2) 17(37.8) 2(4.4) 45(100.0)

대졸 15(60.0) 3(12.0) 6(24.0) 1(4.0) 25(100.0)

대학원졸 1(100.0) 0(0.0) 0(0.0) 0(0.0) 1(100.0)

Total 42(57.5) 4(5.5) 24(32.9) 3(4.1) 73(100.0)
1)
A: 물에 5배 희석하여 마신다, B: 그냥 마신다, C: 음식물에 첨가하여 먹는다(조미용), D: 기타

*p<.05,
**p<.01,

***p<.001

식초 음용 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표 5>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57.5%는 ‘물에 5배 희석하여 마

신다’ 32.9%는 ‘음식물에 첨가하여 먹는다’로 조사

되었다. 성별, 결혼, 월수입 및 학력을 살펴보면 ‘물

에 5배 희석하여 마신다’, ‘음식물에 첨가하여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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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 50세 이하는 ‘물에 5배

희석하여 마신다’, ‘음식물에 첨가하여 먹는다’순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50세 이상의 경우 반대로 ‘음식

물에 첨가하여 먹는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물

에 5배 희석하여 마신다’순으로 나타났다. 50세 이

Table 6. 식초음료의 음용방법에 따른 제품 타입

항 목
일상 음용방법

Total X2-value
A1) B C D E

성
별

남 10(55.6) 4(22.2) 0(0.0) 3(16.7) 1(5.6) 18(100.0)
1.257

여 31(56.4) 13(23.6) 1(1.8) 5(9.1) 5(9.1) 55(100.0)

결
혼

유 34(53.1) 16(25.0) 1(1.6) 8(12.5) 5(7.8) 64(100.0)
2.878

무 7(77.8) 1(11.1) 0(0.0) 0(0.0) 1(11.1) 9(100.0)

연
령

30이하 5(62.5) 2(25.0) 0(0.0) 0(0.0) 1(12.5) 8(100.0)

18.388
31~40이하 10(83.8) 1(8.3) 0(0.0) 1(8.3) 0(0.0) 12(100.0)

41~50이하 23(53.5) 13(30.2) 1(2.3) 4(9.3) 2(4.7) 43(100.0)

51이상 3(30.0) 1(10.0) 0(0.0) 3(30.0) 3(30.0) 10(100.0)

수
입

150만 이하 21(55.3) 9(23.7) 1(2.6) 2(5.3) 5(13.2) 38(100.0)

17.847

151~250만 이하 8(66.7) 2(16.7) 0(0.0) 1(8.3) 1(8.3) 12(100.0)

251~300만 이하 3(30.0) 3(30.0) 0(0.0) 4(40.0) 0(0.0) 10(100.0)

301~500만 이하 5(55.6) 3(33.3) 0(0.0) 1(11.1) 0(0.0) 9(100.0)

501만 이상 4(100.0) 0(0.0) 0(0.0) 0(0.0) 0(0.0) 4(100.0)

직
업

주부 11(52.4) 7(33.3) 0(0.0) 2(9.5) 1(4.8) 21(100.0)

15.640

사무직 5(71.4) 1(14.3) 0(0.0) 1(14.3) 0(0.0) 7(100.0)

전문직 3(75.0) 1(25.0) 0(0.0) 0(0.0) 0(0.0) 4(100.0)

판매∙서비스 14(51.9) 6(22.2) 1(3.7) 2(7.4) 4(14.8) 27(100.0)

생산직 5(62.5) 1(12.5) 0(0.0) 2(25.0) 0(0.0) 8(100.0)

자영업 2(50.0) 1(25.0) 0(0.0) 1(25.0) 0(0.0) 4(100.0)

기타 1(50.0) 0(0.0) 0(0.0) 0(0.0) 1(50.0) 2(100.0)

학
력

중졸 이하 0(0.0) 1(50.0) 0(0.0) 1(50.0) 0(0.0) 2(100.0)

8.779
고졸 25(55.6) 11(24.4) 0(0.0) 4(8.9) 5(11.1) 45(100.0)

대졸 15(60.0) 5(20.0) 1(4.0) 3(12.0) 1(4.0) 25(100.0)

대학원졸 1(100.0) 0(0.0) 0(0.0) 0(0.0) 0(0.0) 1(100.0)

Total 41(56.2) 17(23.3) 1(1.4) 8(11.0) 6(8.2) 73(100.0)
1)
A: 물에 3~4배 희석하여 마시는 농축액타입, B: 작은 병 제품, C: 캔 제품, D: 농축액, E: 기타

*p<.05,
**p<.01,

***p<.001

상의 경우 식초를 음식에 첨가하여 마시는 전통적

인 방식을 선호하였으며 50세 이하의 경우 식초를

음료의 개념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직업

에서도 ‘물에 5배 희석하여 마신다’, ‘음식물에 첨가

하여 먹는다’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문직의 경

우 75.0%가 ‘음식물에 첨가하여 먹는다’, 25.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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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5배 희석하여 마신다’로 조사되었으나 직업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식초 음료 응용방법에 따른 제품 타입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식초음료의 음

용방법에 따른 선호하는 제품유형에 대한 차이를

Table 7. 식초음료의 가격

항 목
음료 가격

Total X
2
-value

A
1)

B C D E

성
별

남 3(16.7) 2(11.1) 8(44.4) 1(5.6) 4(22.2) 18(100.0)
8.809

여 14(25.5) 20(36.4) 14(25.5) 0(0.0) 7(12.7) 55(100.0)

결
혼

유 16(25.0) 19(29.7) 17(26.6) 1(1.6) 11(17.2) 64(100.0)
4.577

무 1(11.1) 3(33.3) 5(55.6) 0(0.0) 0(0.0) 9(100.0)

연
령

30이하 1(12.5) 3(37.5) 4(50.0) 0(0.0) 0(0.0) 8(100.0)

19.324
31~40이하 3(25.0) 3(25.0) 3(25.0) 1(8.3) 2(16.7) 12(100.0)

41~50이하 11(25.6) 15(34.9) 13(30.2) 0(0.0) 4(9.3) 43(100.0)

51이상 2(20.0) 1(10.0) 2(20.0) 0(0.0) 5(50.0) 10(100.0)

수
입

150만 이하 10(26.3) 12(31.6) 10(26.3) 0(0.0) 6(15.8) 38(100.0)

26.063

151~250만 이하 4(33.3) 3(25.0) 2(16.7) 0(0.0) 3(25.0) 12(100.0)

251~300만 이하 1(10.0) 1(10.0) 7(70.0) 1(10.0) 0(0.0) 10(100.0)

301~500만 이하 1(11.1) 5(55.6) 3(33.3) 0(0.0) 0(0.0) 9(100.0)

501만 이상 1(25.0) 1(25.0) 0(0.0) 0(0.0) 2(50.0) 4(100.0)

직
업

주부 6(28.6) 9(42.9) 5(23.8) 0(0.0) 1(4.8) 21(100.0)

19.777

사무직 3(42.9) 3(42.9) 1(14.3) 0(0.0) 0(0.0) 7(100.0)

전문직 1(25.0) 1(25.0) 1(25.0) 0(0.0) 1(25.0) 4(100.0)

판매∙서비스 6(22.2) 6(22.2) 8(29.6) 1(3.7) 6(22.2) 27(100.0)

생산직 0(0.0) 2(25.0) 5(62.5) 0(0.0) 1(12.5) 8(100.0)

자영업 0(0.0) 1(25.0) 2(50.0) 0(0.0) 1(25.0) 4(100.0)

기타 1(50.0) 0(0.0) 0(0.0) 0(0.0) 1(50.0) 2(100.0)

학
력

중졸 이하 0(0.0) 1(50.0) 0(0.0) 0(0.0) 1(50.0) 2(100.0)

13.299
고졸 12(26.7) 11(24.4) 13(28.9) 0(0.0) 9(20.0) 45(100.0)

대졸 4(16.0) 10(40.0) 9(36.0) 1(4.0) 1(4.0) 25(100.0)

대학원졸 1(100.0) 0(0.0) 0(0.0) 0(0.0) 0(0.0) 1(100.0)

Total 17(23.3) 22(30.1) 22(30.1) 1(1.4) 11(15.1) 73(100.0)
1)
A: 500원, B: 800원, C: 1000원, D: 1500원, E: 잘 모름

*p<.05,
**p<.01,

***p<.001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은 <표 6>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56.2%는 ‘물에 3∼4배 희석하여 마시

는 농축액 타입’, 23.3%는 ‘작은 병 제품’, 11.0%는

‘농축액’, 8.2%는 ‘기타’, 1.4%는 ‘캔 제품’으로 조사

되었다. 식초음료의 음용방법에 따른 제품타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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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성별, 결혼, 연령, 월수입, 직업 및 학력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현재 시판되는

대부분의 식초음료와 같이 물에 3∼4배 희석하여

마시는 농축액 타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초 음료 가격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식초음료의 가

Table 8. 식초음료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다중 선택)

항 목
특유
맛

특유
냄새

체질에
맞지
않음

건강에
도움
안됨

구입할
기회가
없어서

가격이
비쌈

기타 합계

성별
남 6(42.9) 6(42.9) 1(7.1) 0(0.0) 1(7.1) 0(0.0) 0(0.0) 14(100)

여 13(40.6) 14(43.8) 0(0.0) 0(0.0) 1(3.1) 0(0.0) 4(12.5) 32(100)

결혼
유 15(41.7) 16(44.4) 0(0.0) 0(0.0) 1(2.8) 0(0.0) 4(11.1) 36(100)

무 4(40.0) 4(40.0) 1(10.0) 0(0.0) 1(10.0) 0(0.0) 0(0.0) 10(100)

연령

30이하 2(50.0) 2(50.0) 0(0.0) 0(0.0) 0(0.0) 0(0.0) 0(0.0) 4(100)

31~40이하 6(33.3) 7(38.9) 1(5.6) 0(0.0) 1(5.6) 0(0.0) 3(16.7) 18(100)

41~50이하 8(44.4) 8(44.4) 0(0.0) 0(0.0) 1(5.6) 0(0.0) 1(5.6) 18(100)

51이상 3(50.0) 3(50.0) 0(0.0) 0(0.0) 0(0.0) 0(0.0) 0(0.0) 6(100)

연봉

150만 이하 12(42.9) 12(42.9) 0(0.0) 0(0.0) 1(3.6) 0(0.0) 3(10.7) 28(100)

151~250만 이하 3(50.0) 2(33.3) 1(16.7) 0(0.0) 0(0.0) 0(0.0) 0(0.0) 6(100)

251~300만 이하 3(37.5) 4(50.0) 0(0.0) 0(0.0) 1(12.5) 0(0.0) 0(0.0) 8(100)

301~500만 이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

501만 이상 1(25.0) 2(50.0) 0(0.0) 0(0.0) 0(0.0) 0(0.0) 1(25.0) 4(100)

직업

주부 3(30.0) 4(40.0) 0(0.0) 0(0.0) 1(10.0) 0(0.0) 2(20.0) 10(100)

사무직 2(50.0) 2(50.0) 0(0.0) 0(0.0) 0(0.0) 0(0.0) 0(0.0) 4(100)

전문직 1(25.0) 2(50.0) 0(0.0) 0(0.0) 0(0.0) 0(0.0) 1(25.0) 4(100)

판매∙서비스 10(45.5) 9(40.9) 1(4.5) 0(0.0) 1(4.5) 0(0.0) 1(4.5) 22(100)

생산직 2(50.0) 2(50.0) 0(0.0) 0(0.0) 0(0.0) 0(0.0) 0(0.0) 4(100)

자영업 1(50.0) 1(50.0) 0(0.0) 0(0.0) 0(0.0) 0(0.0) 0(0.0) 2(1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

학력

중졸 이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

고졸 14(43.8) 13(40.6) 1(3.1) 0(0.0) 1(3.1) 0(0.0) 3(9.4) 32(100)

대졸 5(35.7) 7(50.0) 0(0.0) 0(0.0) 1(7.1) 0(0.0) 1(7.1) 14(100)

대학졸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

합계 19 20 1 0 2 0 4 46

반응수의 % 41.3 43.5 2.2 0.0 4.3 0.0 8.7 100.0

응답자의 % 82.6 87.0 4.3 0.0 8.7 0.0 17.4 200.0

격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초음료(120

ml 기준)의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7>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30.1%가 800원과 1,000원, 23.3%가 500원, 15.1%가

잘 모름, 1.4%가 1,500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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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연령, 월수입, 직업 및 학력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조사대상자의 60.2%가

800원∼1,000원으로 응답하여 박카스의 120 ml 1병

가격이 450원을 감안할 경우 식초음료가 음료의 고

급화 및 기능성 음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식초 음료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

식초 음료를 마시지 않는 응답자 중 음료를 마시

기 꺼려지는 이유(표<8>)에 대하여 다중응답으로

실시하였다. 유효 응답자는 23명이며 46개의 응답을

하였고 200%의 응답률을 보였다. 식초 음료를 기피

하는 이유란 질문에서 전체 응답 중 43.5%가 특유

의 냄새를 41.3%가 특유의 맛을 8.7%가 기타 4.3%

는 구입할 기회가 없어서 2.2%는 체질에 맞지 않아

서 라고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42.9%가 특유의 맛과 특유의 냄새 여성의 경우

43.8%가 특유의 냄새, 40.6%가 특유의 맛으로 나타

났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살펴보면 기혼자의 경우

44.4%가 특유의 냄새, 41.7%가 특유의 맛으로 나타

났으며 미혼자의 경우 40.0%가 특유의 맛과 냄새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경우

50.0%가 특유의 맛과 냄새, 30대의 경우 38.9%가 특

유의 냄새, 33.3%가 특유의 맛으로 40대의 경우

44.4%가 특유의 맛과 냄새, 50대 이상의 경우 50.0%

가 특유의 맛과 냄새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식초

특유의 신맛과 냄새로 인하여 식초 음료에 대해 부

정적인 인식이 강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음료 배합 및 선호도 좋은 향 첨가에 대한 보완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소비자의 건강음료 소비현상을 체계적

으로 이해하기 위해 식초 건강음료를 대상으로 소

비자의 식초 건강음료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으로 소

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식초음료의 원료

는 감식초, 석류식초 및 매실식초 순으로 선호하였

으며 인구통계학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수입, 직업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식초의 섭취빈도는 전반

적으로 1주일에 1회 섭취가 가장 적당하다고 선택

하였으며 남녀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

다. 식초 하루 섭취량은 30 ml, 60 ml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식초 섭취량에 따른 인지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음용방법의 선호도 “물에 5배 희석하

여 마시는 것”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음

식물에 첨가하여 먹음”순으로 나타났다. 식초음료

음용방법에 따른 제품타입에서는 농축액 타입을 가

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작은 병 제품 순으로 나타났

다. 식초 음료의 가격은 800원과 1,000원이 가장 많

았다. 소비자들이 식초음료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

는 특유의 냄새와 특유의 맛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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